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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위기가 발생하였

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0). 2021

년 12월 28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8,500,443명의 

확진자와 5,392,261명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

언하였다(WHO, 2020). COVID-19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사회 격리, 감염 교육, 백신 접종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

고 있다.

역사적으로 간호사는 질병을 포함한 재난 및 응급상

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간호사가 인류에 

봉사하는 직업 관념은 COVID-19 환자 치료에서 간호

사의 역할과 희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Irshad et al., 

2020). 간호사는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COVID-19 감염 위험이 높지만 의료현장의 근

무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Arnetz et al., 

2020). 간호사는 감염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무력감

을 호소하고 있으며, COVID-19 이전에 비해 더 높은 

이직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Ranney, Griffeth, & 

Jha, 2020).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인력의 이탈

을 예방하기 위해 간호사의 관점에서 이직의도를 파악

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주요 변인

인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고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전반적 견해로써 

간호활동 및 직업적 견해이며, 개인의 만족과 함께 대

중으로부터 간호를 인정받는 개념이다(Adams & Miller, 

2001).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이직충동에 주된 영향

요인이 되며(Yoon et al., 2013), 직무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 Kim, 

2016).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를 통해 얻는 경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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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평가한 결과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개인의 정서 

상태를 말한다(Locke, 1976).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높

을 경우 간호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조직몰입이 상

승되어(Oh, Sung, & Kim, 2011)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다(Lee, Kim, & Lee, 2015). 또한 통제신념은 특정 

행위를 수행할 때 느끼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Ajzen, 

2020). 신종 감염병 출현 시 간호사의 통제신념은 간호

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신념이 높을 경우 

환자 간호수행을 용이하게 지각하여 간호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2018). 반면, 통제신념이 부족할 

경우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수행을 어렵게 인

식하게 되어 이직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Lee, 

2018). 

한편, 신종 전염병 상황에서 간호사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자원의 위협과 손실로 인해 부정적 감정과 고통 

속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had et al., 2020; Wu et al., 2020). COVID-19

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간호사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

하며, 대처방안이나 회복 기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Wu et al., 2020). COVID-19에 의해 초래되는 

스트레스는 간호사가 타 직종이나 타 의료기관으로 이

직을 계획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된다(Irshad et al., 

2020).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의 이직과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는 심리적 고통, 직무만족(Labrague & de 

Los Santos, 2021), COVID-19 두려움(Irshad et al., 

2020), COVID-19 스트레스(Wu et al., 2020) 등 다

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국내 선행연구는 몇 편(Bae et 

al, 2021; Moon, 2021)에 불과했다. 이들은 이직의도

와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소진, 회복탄력성 등과의 관

련성을 확인한 연구들로,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등 간

호업무 특성과 신종감염병에 대한 통제신념 및 COVID-19 

스트레스 등을 모두 포함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유행 동안 간호사의 

이직의도 정도와 이를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는 국가 재난 위기상황에서 간호사의 이직을 줄

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간호인력

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간호사를 대상으로 

COVID-19 유행 동안 이직의도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통제신념 및 

COVID-19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COVID-19 관련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직무

만족, 통제신념 및 COVID-19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

악한다. 

∙ 넷째, 간호사의 이직의도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유행 동안 종합병원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의 이직의도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200병상 이상의 중소 종합

병원 3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임의표집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

강한 자이며, 제외기준은 1)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

장애 진단을 받은 자, 2) 현재 정신질환으로 약물을 복

용하는 자이다.

표본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

행연구(Jeong & Kim, 2016; Lee et al., 2015)에 근

거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예측

변수 18개(일반적 및 COVID-19 관련 특성 중 14개, 

연속변수 4개)를 투입한 결과, 최소 150명이 요구되었

다. 여기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

하여 16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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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일반적 및 COVID-19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직위, 근

무부서, 근무경력, 건강상태 인식을 포함한다. COVID-19 

관련 특성은 확진자 발생 경험, 진료 참여 경험, 자가격

리 경험, 지인의 확진 경험, 감염 환자간호 위험 수용의

지, 감염 두려움을 포함하며, 이직의도 여부는 이직의도

가 있는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2) 간호전문직관

Yoon 등(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Lee (201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

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

성, 간호실무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5가지 하위영역으

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 등(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2였으며, Lee (2018)의 연구에서는 .90,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3) 직무만족

Song (2005)이 개발한 간호사의 직무만족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직무자체요인, 근무환

경 및 복리후생 관련요인, 인사제도관련요인, 동료관계

요인, 상사관계요인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Song (2005)의 연

구에서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4) 신종 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통제신념

Yoo 등(2005)이 계획한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개발

한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환

자간호 의도예측 도구를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상황에 

맞추어 Lee (201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통제신념(2문항), 부정적 통제신

념(8문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종 감염병 환자 간호

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함을 의미한

다. Yoo 등(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5였으며, Lee (2018)의 연구

에서는 .83,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5) COVID-19 스트레스

Wu 등(2020)이 개발한 심리적 스트레스 도구를 도

구 개발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영문학과 교수에게 의뢰하여 번역, 역번역 과정

을 거쳐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를 간호학과 교수 3명이 

검토하여, 문장과 단어를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총 9

문항으로, 위험 인식(3문항), 신체적 및 정신적 대응(4

문항), 낙관 희망(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

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 Wu 등(2020)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신

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65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1040460-A-2020-037)을 받고 진행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2월 1일에서 3월 15

일까지였다.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200병상 이상의 종

합병원 중 임의로 3개의 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원의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고 시행하였다. 

COVID-19 감염 위험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제한으

로 연구자가 직접 자료수집을 할 수 없어 간호사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 모집공고문과 설문지(설명문, 동

의서 포함) 배부함 및 수거함을 설치하였다. 모집공고문

을 보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배부함에서 설문지를 직접 가져가서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한 뒤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

한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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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양측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판단하였다. 일반적 및 COVID-19 관련 특

성,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통제신념 및 COVID-19 

스트레스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

였다. 이직의도에 따른 일반적 및 COVID-19 관련 특

성,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통제신념, COVID-19 스트

레스의 차이는 x2-test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

하였고, 대상자의 이직의도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COVID-19 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60명(97.6%)으로 대부분이

었고, 연령은 평균 35.34±6.89세였다. 기혼이 105명

(64.0%)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49명(29.9%)이

었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 138명(84.1%), 관리자급 간

호사 26명(15.9%)이었다. 근무부서는 일반 병동이 105

명(64.0%)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평균 103.17 

±66.33개월이었다. 건강상태 인식은 ‘건강함’ 51명

(31.3%), ‘보통’ 108명(66.3%), ‘건강하지 않음’ 4명

(2.5%)이었다.

COVID-19 확진자 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0명

(85.4%)이었으며, COVID-19 환자 진료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경우가 78명(47.6%)이었다. COVID-19로 

인해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경우가 45명(27.4%)이었으

며, 지인 중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가 17명(10.4%)이었

다. COVID-19 환자간호 위험 수용 의지가 있는 경우

가 126명(76.8%)이었으며, COVID-19 감염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136명(82.9%)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의

도가 있는 경우가 55명(33.5%)이었고, 없는 경우가 

109명(66.5 %)이었다(Table 1).

2. 이직의도에 따른 일반적 및 COVID-19 관련 

특성의 차이 

근무부서, COVID-19 위험 수용의지, COVID-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이직의도 집단과 이직비의

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직

의도 집단에서 COVID-19 환자간호 위험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x2=2.83, p<.001)와 COVID-19 감염에 대

한 두려움(x2=2.83, p=.004)이 이직비의도 집단보다 

높았다(Table 1).

3. 대상자의 주요 변수 결과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평균 95.15±11.56점, 문항 평

균 3.28±0.38점(5점 만점)이었으며, 직무만족은 평균 

76.34±11.65점, 문항 평균 3.05±0.46점(5점 만점)이

었다. 통제신념은 평균 10.71±7.57점, 문항 평균 

1.07±0.75점(-3점~+3점)이었고, COVID-19 스트레스

는 평균 31.57±3.73점, 문항 평균 3.50±0.41점(5점 

만점)이었다(Table 2).

4. 이직의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통

제신념, COVID-19 스트레스의 차이

이직의도 집단과 이직비의도 집단은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통제신념, COVID-19 스트레스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직의도 집단이 이직

비의도 집단보다 간호전문직관(t=-4.28, p<.001)과 직

무만족(t=-2.67, p=.008)이 낮았으며, 통제신념(t=2.94, 

p=.004)과 COVID-19 스트레스(t=2.73, p=.007)가 높

게 나타났다(Table 3).

5. COVID-19 유행으로 인한 간호사의 이직의도 

예측요인

COVID-19 유행으로 인한 간호사의 이직의도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응변수로 이직의도가 있는 

집단을 1, 없는 집단을 0으로 코드화하였다. 차이검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COVID-19 환자간호 위

험 수용의지, 감염 두려움,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통

제신념, COVID-19 스트레스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였

다. 이 중 COVID-19 환자간호 위험 수용의지(예=0, 

아니오=1)와 감염 두려움(아니오=0, 예=1)은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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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다. 

회귀모형의 Hosmer-Lemeshow 통계량은 x2=9.90, 

df=8, p=.272로 나타나 본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알 

수 있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4.5%였으며, 이직의

도 유무에 대한 분류의 정확도는 76.7%였다. 간호사의 

이직의도 예측요인은 COVID-19 환자간호 위험 수용

의지(β=1.44, p=.002)와 간호전문직관(β=-0.06, p=.003)

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 가능성을 승산비로 살펴보면 

COVID-19 환자간호 위험 수용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

는 경우에 비해 4.24배 높았고(95% CI=1.76∼10.49), 

Table 1. Difference between General and COVID-19 related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urnover Intention 
(N=164)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Turnover intention
x2 or t 

(p)
Yes(n=55) No(n=109)

n(%) or M±SD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4 (2.4) 1 (1.8) 3 (2.8)  0.13 
 (.714)Female 160 (97.6) 54 (98.2) 106 (97.2)

Age 35.34±6.89 34.804±6.08 35.62±7.28
-0.71 
 (.475)

Marital status
Married 105 (64.0) 34 (61.8) 71 (65.1)  0.17 

 (.731)Single 59 (36.0) 21 (38.2) 38 (34.9)

Religion Have 49 (29.9) 14 (25.5) 35 (32.1)  0.77 
 (.470)None 115 (70.1) 41 (74.5) 74 (67.9)

Position
Staff nurse 138 (84.1) 47 (85.5) 91 (83.5)  0.10 

 (.745)Nurse manager 26 (15.9) 8 (14.5) 18 (16.5)

Working department

General ward 105 (64.0) 35 (63.6) 70 (64.2)

 12.83 
 (.012)

ICU 8 (4.9) 7 (12.7) 1 (0.9)

OR 8 (4.9) 3 (5.5) 5 (4.6)

ER 18 (11.0) 5 (9.1) 13 (11.9)

Etc. 25 (15.2) 5 (9.1) 20 (18.3)

Working period 103.17±66.33 97.83±53.83 105.81±71.81
-0.72 
 (.472)

Perceived health status*
Unhealthy 4 (2.5) 1 (1.9) 3 (2.8)

 0.12 
 (.941)

Moderate 108 (66.3) 36 (66.7) 72 (66.1)

Healthy 51 (31.3) 17 (31.5) 34 (32.1)

Experience of meeting patients 
with COVID-19 

Yes 140 (85.4) 44 (80.0) 96 (88.1)  1.90 
 (.241)No 24 (14.6) 11 (20.0) 13 (11.9)

Attendance experience of care 
for patients with COVID-19 

Yes 78 (47.6) 26 (47.3) 52 (47.7)  0.00 
 (.958)No 86 (52.4) 29 (52.7) 57 (52.3)

Self-isolation experience by  
COVID-19

Yes 45 (27.4) 17 (30.9) 28 (25.7)  0.50 
 (.578)No 119 (72.6) 38 (69.1) 81 (74.3)

Experience of acquaintances’ 
COVID-19 

Yes 17 (10.4) 7 (12.7) 10 ( 9.2)  0.49 
 (.588)No 147 (89.6) 48 (87.3) 99 (90.8)

Risk acceptance in caring for 
patients with COVID-19

Yes 126 (76.8) 30 (55.6) 96 (87.2) 20.17 
 (<.001)No 38 (23.2) 24 (44.4) 14 (12.8)

Fear about COVID-19  
Yes 136 (82.9) 52 (94.5) 84 (77.1)  7.89 

 (.004)No 28 (17.1) 3 (5.5) 25 (22.9)

ICU: Intensive Care Unit, ER: Emergency Room, OR: Operation Room,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2019, Etc: 
Outpatient clinic, Delivery room, Endoscope room
*Miss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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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관이 1점 감소 시 이직의도 가능성이 1.06

배 증가하였다(CI=1.02∼1.10)(Table 4).

Ⅳ. 논   의

COVID-19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업무 부

담으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

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이직의도 예측요

인을 규명하여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결과

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가 있는 경우가 33.5%로, 대상

자의 1/3 정도가 이직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개월 이내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3.25

점(Jeong & Kim, 2016), 응급실 간호사는 3.50점

(Park & Park, 2021)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전문

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Control Belief and COVID-19 Stress (N=164)

Variables Potential range   Likert scale M±SD Item M±SD

Nursing professionalism 29~145  1~5 95.15±11.56 3.28±0.38

Job satisfaction 25~125  1~5 76.34±11.65 3.05±0.46

Control belief      -30~30 -3~3 10.71±7.57 1.07±0.75

COVID-19 stress 5~45  1~5 31.57±3.73 3.50±0.41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2019

Table 3. Difference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Turnover Intention (N=164)

Variables
Total

Turnover intention

t (p)Yes(n=55) No(n=109)

n(%) or M±SD n(%) or M±SD n(%) or M±SD

Nursing professionalism 95.15±11.56 91.41±12.81 99.20±9.95
-4.28
(<.001)

Job satisfaction 76.34±11.65 72.98±13.53 78.03±10.22
-2.67
(.008)

Control belief 10.71±7.57 13.10±7.36 9.50±7.42
2.94

(.004)

COVID-19 stress 31.57±3.73 32.67±3.76 31.02±3.61
2.73

(.007)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2019

Table 4. Predictive Factors of Nurse’s Turnover Intention during COVID-19 Pandemic  (N=164)

Variables   β SE p OR 95% CI

(Constant)  2.30 2.85 .419 9.98

Risk acceptance in caring for patients with COVID-19*  1.44 0.46 .002 4.24 1.76∼10.49 

Fear about COVID-19*  1.53 0.77 .083 0.26 0.05∼1.18

Nursing professionalism -0.06 0.02 .003 1.06 1.02∼1.10

Job satisfaction -0.00 0.02 .677 1.00 0.97∼1.04

Control belief  0.05 0.03 .070 0.94 0.89∼1.00

Psychological stress  0.05 0.05 .177 0.94 0.84∼1.06

Nagelkerke R2=.34; x2=9.90; df=8; p=.272; Hit ratio=74.7%

SE: Standard Error,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2019
*Dummy variables: Risk acceptance in caring for patients with COVID-19 (0=yes, 1=no); Fear about COVID-19 
(0=no, 1=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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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은 5점 만점에 3.28점으로 선행연구에서 3.34점

(Yoon et al., 2013), 3.62점(Jeong & Kim, 20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에 비해 

대상자의 연령이 낮고, 근무경력이 짧았는데, 이러한 점

은 간호에 대한 전문성, 독자성, 자아개념 등을 포함하

는 간호전문직관이 신규간호사이고 근무경력이 짧을수

록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향후 연령이 증

가하고, 졸업 이후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간호전문직

관이 낮아지는 경향에 대해 관련 원인과 현상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무만족은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으로, 도구는 달랐으나 3차 종합병원 간호사 

2.84점(Yoon et al., 2013), 응급실 간호사 2.85점, 

공공병원 간호사 2.95점(Lee et al., 2015)에 비해 비

교적 높았다. 이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거나 응급실 근

무일 경우 피로와 스트레스가 더 높기 때문에 직무만족

은 낮은 것으로(Oh et al., 2011) 생각된다. 통제신념

은 평균 1.07점으로, 선행연구(Lee, 2018)에서 –1.17

점에 비해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 수행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상황은 이전에 유례 없었

던, 통제 불가능한 바이러스 감염임에도 불구하고, 간호

사의 통제신념이 더 긍정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

라 생각된다. 선행연구는 신종 감염병 환자와 접근성이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일

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 병원의 다양한 부서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여 감염 위험에 덜 민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 

환자와 실질적으로 접촉이 많고, 간호에 직접 참여할 

경우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지게 되며(Bae et 

al., 2021), 이는 통제신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COVID-19 스트레스는 평균 5점 만점에 3.50

점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Wu 등(2020)의 연구

에서 의료진은 COVID-19 스트레스 중에서도 감염 위

험, 가족 감염에 대한 걱정 등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점

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예측하

는 변수는 COVID-19 환자간호 위험 수용의지와 간호

전문직관으로 나타났다. 먼저 COVID-19 환자간호 위

험 수용의지는 이직의도의 예측요인이었으며, 위험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가 수용할 경우에 비해 이직의도 가

능성이 4.24배 더 높았다. 이는 COVID-19 환자 간호

를 중점적으로 간호하는 병동 간호사에서 이직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Bae et al., 2021)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COVID-19에 대한 

두려움은 간호업무 수행을 방해하며, 높은 수준의 직업 

불만족으로 인해 이직의도를 높이게 된다(Labrague & 

de Los Santos, 2021). 간호사는 COVID-19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환자를 목격하며 연민과 피로를 경험하

고(Alharbi, Jackson, & Usher, 2020) 자신이 신종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과 동료, 가족 등에 전파

될 위험에 두려움을 느낀다(Kim, 2017). 이러한 인지

된 위협은 불안과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

고, 이는 이직의도를 유발할 수 있다(Irshad et al., 

2020). 또한 감염에 대한 생각들은 방어행동을 증가시

키고 감염된 환자와 협력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직업

과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Zhang 

& Small, 2020).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의료인은 돌

봄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위험을 감수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돌봄에 대한 개인의 의지에 갈

등이 생길 수 있다(Hwang & Kim, 2019). 이 외에도 

감염병 관련 장비 및 전담 인력의 부족, 과중한 업무, 

피로 등은 감염병 환자를 위한 간호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Kim, 2017).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비

상사태, 재난, 공중보건 위기 동안 의료인의 직무 수행

과 희생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의무에 따

르는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Hwang 

& Kim, 2019; WHO, 2016). 신종 감염병 환자간호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수행이 용이하다고 인식하

고, 감염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Lee, 

2018). 따라서 간호사가 감염의 위협에서 벗어나 환자

간호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추도록 적

절한 보상체계, 인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Hwang & Kim, 2019). 특히 

COVID-19 교육의 부재는 높은 수준의 불안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Labrague & de Los Santos, 

2021) 간호인력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 COVID-19 

비상 및 재난 상황과 관련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

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이직의도 가능성을 예측하

였으며,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졌

다.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1점 감소할 때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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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1.06배 증가할 수 있다. Yoon 등(2005)의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관이 이직충동에 유의한 영향력

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질병

이 발생하는 동안 간호사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추

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호사 

역할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Gebbie & 

Qureshi, 2002). COVID-19와 같은 전염병 치료에서

도 새로운 간호업무가 발생하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유발되어 이직을 고려할 만큼 

좌절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Irshad et al., 2020). 전

문직관은 감염병 유행 동안 자발적인 대응의도와 관련

이 높으며,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Irshad 

et al., 2020). 특히 이직의도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요

소인 간호사의 봉사와 희생정신과 결부하여 COVID-19

로 인한 위협과 불안 속에서도 직업을 유지하도록 강요

한다(Irshad et al., 2020). Kim (2017)의 연구에서도 

감염병 유행 시 간호사는 심리적 두려움, 고립감, 미흡

한 치료환경 속에서 환자간호에 대한 책임감과 보람,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힘겨운 상황을 이길 수 있

었다고 하였다. 헌신적 신념과 이데올로기는 직원들이 

조직에 머무르도록 동기를 부여하여(Bal & Vink, 2011) 

이직을 막을 수 있게 한다(Irshad et al., 2020). 간호

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환자

치유를 주도하는 있는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이미지

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간

호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역량이 높고(Yoon et al., 

2013) 개인의 견해에 결정권이 있을 경우 높아지므로

(Jeong & Kim, 2016),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간호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간호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Lee et al., 2015).

한편, 전문직관을 제외한 직무만족, 통제신념, COVID-19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이 이직의도나 이직충

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지만(Yoon et al., 2013), 

직무만족이 이직의도를 크게 감소시키지 못한 연구도 

있었다(Lee et al., 2015). 이 연구에서 간호사의 주된 

이직사유는 ‘3교대 근무의 힘듦’, ‘간호사 역할의 전문

성 확장을 위해’, ‘적성 문제’ 등이었으며, 직무만족 정

도가 이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Lee et al., 2015). 통제신념도 간호사의 이직의도

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통제신념 정도가 선행연구(Lee, 2018)와 비교하여 비

교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또한 COVID-19 

유행 동안 의료종사자의 스트레스가 이직을 예측할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

다. Jeong 등(2017)의 연구에서도 메르스 대유행 시 

격리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메르스 스트레스 보다 

평소 직무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COVID-19 유행 동안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직위, 근무경력, 근무시간 등 직무특성보다 

COVID-19 감염 두려움과 간호사 직업에 대한 개인의 

견해인 간호전문직관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하

여 COVID-19 감염과 관련된 전략 및 중재방안을 고

안하는 기초자료와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는 점에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일 

개 지역의 의료기관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COVID-19 발생과 관련된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

다는 점이다. 또한 이직의도의 유무로 이직의도를 측정

하여 실제 이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변수 이외에도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유행 동안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 예측요인을 규명하여, 간호인력의 이직을 예

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에서 COVID-19 환자간호 위험 수용의지

와 간호전문직관이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 예측요

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

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병원 근무환경과 보호

체계의 필요성, 그리고 간호사 개인의 올바른 간호전문

직관의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간호업무

에 대한 적절한 보상, 개인보호장비 및 인력의 지원, 표

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과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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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간

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위해 전문직 간호에 대한 긍정

적인 직업적 가치관과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교육

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지역을 포함하여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VID-19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증하는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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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ve Factors of Nurses’ Turnover Inten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ee, Eun Jo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Park, Hyun Jin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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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Nurses are exposed to stressful circumstance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which 

increases their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redictive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among nurse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design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 total of 164 nurses working at three 

hospitals participated voluntarily in the study. Questionnaires included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control belief and COVID-19 stress.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1, 2021, 

to March 15, 2021.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23.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x2-test, independen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turnover intention rate of nurses 

was 33.5%. Two significant predictors of nurses’ turnover intention were identified, including 

risk acceptance in caring for patients with COVID-19 (odds ratio [OR] 4.24, 95% confidence 

interval [CI]=1.76∼10.49)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R=1.06, 95% CI=1.02∼1.10). Conclusion: 

Hospital administrations should provide an improved work environment, such as individual 

protective equipment, compensation and protective system to nurses to avoid turnover intention 

in COVID-19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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